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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단지 성과 확산 위한 
현장 행보 이어가!

 - 송미령 장관, 최초 준공된 충남 당진 스마트축산단지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19일(월) 충남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스마트축산단지(이하 단지)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고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당진 단지는 최초 준공된 사례로 총 13.9ha 부지면적에 

바닥면적이 7,210㎡(축구장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대형 스마트축사 5개 동과 

60마리 젖소를 동시 착유할 수 있는 공동 착유장, 젖소의 일일 착유 횟수와 

착유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관리하는 ICT 관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현재 젖소 888마리를 사육 중이며, 1일 평균 착유량은 27,000kg으로 

이는 학교 급식 우유(200ml)로 환산할 경우 약 135천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운영 초기임에도 착유와 사양관리를 전문화·분업화해 생산성 향상(150%)과 

맞춤형 개체 관리로 가축 관리비 절감(15%) 등의 성과를 보이는 등 축산업계의 

관심과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당진 스마트축산단지는 5년에 걸쳐 민관이 협업해 준공한 

첫 사례로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 축사를 

대체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향후 당진 

단지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모범 축산지구로 

육성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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